
안동공단 고무제품 공장 대형화재
유독가스가 인근 1000여가구 뒤덮어 … 인명피해 없으나 공장 전소

안동공단의 한 고무제품 제조기업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.

1월4일 오후 3시12분경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안동공단의 한 고무제품 제조기업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

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.

불이 나자 김해와 부산, 창원지역 소방차 30여대와 소방헬기 1대가 진화에 나서 1시간 30분여만에 큰 불길

을 잡았다.

공장에 있던 사람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내부가 대부분 불에 타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

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.

고무제품이 타며 나온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가 1000여 가구가 밀집한 인근 아파트 단지 등을 뒤덮어 집

안에 있던 주민들이 안전지대로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다.

또 불이 난 공장과 불과 20여ｍ 가량 떨어진 곳에는 대형 산업용 윤활유 탱크 7개가 위치해 있어 인근 주

민들이 불안에 떨었다.

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

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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